
교토의정서 발효 멀지 않았다
EU, 5월3 1일 비준서 유엔 제출 … 일본·러시아도 곧 동참

유럽연합(EU)은 5월31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EU 당

국자들이 5월30일 밝혔다.

당국자들은 마고 월스트롬 EU 환경담당 집행위원과 EU 의장국인 스페인의 하우메 마타스 환경장관이 5월

31일 뉴욕에서 교토의정서 비준서를 유엔에 공식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의회는 5월30일 EU 회원국으로서는 마지막으로 교토의정서를 비준했다. 이에 앞서 이태리 상원은

5월29일 교토의정서 비준안을 승인했다.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비율이 36.1%에 달하는 최대 배출국가 미국이 자국경제 보호를 이유로

교토협약을 탈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1990년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를 점유하고 있는 55개

국가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비율이 24.2%인 EU는 그러나 교토의정서 발효를 위한 협상노력을 전개, 전체 회원국의 비

준을 이끌어냈고, 멕시코와 루마니아가 가세해 총 26.6%의 배출비율을 확보하게 됐다.

또 일본이 6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러시아도 비준할 예정이어서 교토의정서 발효를

위한 최소 배출비율인 55%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교토의정서를 2003년 비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교토의정서가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환경보존에 무관심했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5월29일 플로리다주의 자연자원인 에버글레이즈와

멕시코만에서의 석유·가스 개발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부시 대통령은 플로리다는 아름다운 해안과 에버글레이즈로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석유탐사 등을 막

기 위해 2억3500만달러의 연방기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1억2000만달러는 에버글레이즈 부근의 채굴권

매입, 나머지는 펜서콜라 부근 멕시코만 개발 저지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부시 행정부가 알래스카의 북극자연야생동물보호지역과 로키산맥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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